
새로운 생물 계면활성제 발견
오리오바시디움, 저독성에 생분해 쉬워 … 활용도 다양

경상북도는 출연기관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없는 새로운 생물 계면활성제를

발견했다고 1월17일 발표했다.

연구원 김종식 박사는 울진 주변의 야생화에서 분리해낸 효모인 오리오바시디움(Aureobasidium) 균주가 생

물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.

김종식 박사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지원으로 <미생물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>을 연구해왔다.

울진 주변에 자생하는 약 300종의 야생화에서 2만여효모를 분리하고 생물 계면활성제의 생산력이 뛰어난

효모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성과를 거두었다.

생물 계면활성제는 미생물이 균체 밖으로 생산하는 것으로,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과 기름에 녹기 쉬운 친

유성 분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합성계면활성제보다 인체에 안전하고 분해가 잘돼 세계적으로 개발을 나서고 있으며, 저독성이고 생분해가

쉬워 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.

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하면 흡수성이 뛰어나고 식품, 공업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.

연구원은 새로운 생물 계면활성제로 국내 특허 3건과 해외 특허 2건의 출원을 완료했으며, 생물 계면활성제

를 찾는 원천기술 등을 포함한 내용의 논문을 국제저널(SCI)에 투고할 계획이다.

김종식 박사는 “화학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환경 등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물

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”며 “효모 오리오바시디움은 자체로도 몸에 유익하고 효모가

생산하는 물질도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말했다.

또 “개발한 생물 계면활성제가 다른 생물 계면활성제와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자체에 항균력이 있

는 것으로 파악했다”며 “대량 생산연구를 하고 있는데 식품과 의약품, 생필품, 토양비료, 공업용 등 다양하게

활용 가능하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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